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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이영미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f Nurses in Hospital

Young-Mee Lee
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알아보고,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자는 168명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t test, ANOVA, Sheffe’s test와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4.27점 
이었고, 대처 유형 점수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학력, 근무 부서, 경력,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학력
은 경력과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직위는 스트레스대처 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다 나은 스트레스대처 유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유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from work and stress coping methods of hospital 
nurse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ere were a total of 168 hospital nurses includ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S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17.0. The stress level from work was 4.27 and stress coping methods was 2.67. Marital statu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ducation level, current department, career duration, and current position. The education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period and current position. Current pos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coping methods. A further follow-up study on nurses in hospital is necessary to relieve stress from work and
to increase better stress coping methods. Moreover, to decrease the stress from work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helps them to cope with stress. In addi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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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기능과 조직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형화와 전문화되고 있

으며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과 의료분쟁

의 증가 및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종사자들에게 많

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다[1]. 특히 그 종사자들 중
에서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 등으

로 인해서 심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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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는 그의 정도가 높아지면 바람직하지 못

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불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3].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업무에 무관심해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

으며, 근무에 불만족을 가짐으로써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4].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

대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지며[5], 그런 대처행동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즉,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동일한 근무상황에서도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7,8],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대처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9-13].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유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이용 및 보상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중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 양상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를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2)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
의 수준을 파악한다.

3)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강원도 소재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기관의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

명하였으며, 간호부서장이 설문지를 검토한 후, 설문조
사를 허락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
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자발적
인 참여와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2012년 6월 2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자료가 수집 

되었다. 
설문이 완료된 후 소정의 사은품을 배부하였고, 1주

일 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대상
자 수는 15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
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지 180부가 배부되었으
며, 그 중 170부가 회수되었고, 기술된 내용이 부실하거
나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168부(98.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현 근무부서, 경
력, 현 직위로 구성되어 있다.

2.2.2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Ku와 Kim[1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용은 전문직
으로서 역할갈등, 업무량 과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들과의 관계 문제,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의사와의 
기타 의료팀과의 갈등, 부적절한 인력 대우, 의료의 한계
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상의 부적절함, 상사와의 인관관
계,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
이외의 책임, 밤 근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는 ‘아주 심하게 느낀다’ 의 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이
고, 점수 의 범위로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이
다. 이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Ku와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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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2.3 스트레스 대처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Lazarus & Folkman[6]이 개발한 대처유형 측
정 도구를 Han과 Oh[15]가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이는 총 66문항을 33문항으로 축소하여 수
정 보완되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희망적 관점 영
역 5개 문항, 무관심 영역 6개 문항, 문제 중심 역역 8개 
문항, 사회적지지 탐색영역 7개 문항, 긴장해소 영역 3
개 문항, 긍정적 관점 영역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항상 그렇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까지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이 점수 범위는 최저 
33점에서 최고 13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유형
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Han과 Oh[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대처유형은 기
술적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수준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3. 연구의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년제 졸업 간호사가 49.4%, 4년제 졸업 간호사는 
42.3%, 대학원 이상이 4.8%를 차지하였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6.0%, 2-3년이 11.3%, 4-6년이 16.1%, 7년 
이상의 재직긴간이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근무 부서로는 일반병동 근무자가 61.3%, 중환자실
로 8.9%, 수술실이 7.19%, 응급실이 7.74%, 기타가 

14.9%로 나타났으며, 결혼유무로는 결혼은 64.4%로, 미
혼은 35.7%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3.9%, 
책임간호사가 7.7%, 기타가 8.3%로 나타났다[table 2].

3.2 일반적인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직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 보
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특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별 스
트레스대처유형 점수의 차이는 학력과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3년제 출신의 간호사 보다는 석사이
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대처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3.3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수준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수준

은 스트레스는 4.27이었고, 대처유형은 2.67점이었다[표 
1].

Table 1. Score of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Variables Min MAX M±SD 

Work stress 2.07 4.93 4.27±0.62

Stress Coping type 1.42 3.58 2.67±0.25

3.4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
은 학력, 근무부서, 경력,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학력은 경력과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 직위는 스트레스대처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간에는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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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Current 
Department

Career 
Period

Current 
Position Stress Coping 

Type

Marital Status 1 .160
(.038)

.159
(.039)

.342
(.000)

.181
(.019)

.037
(.630)

-.022
(.777)

Education Level 1 -.097
(.213)

.163
(.035)

.291
(.000)

.102
(.189)

.136
(.080)

Current Department 1 .140
(.071)

-.062
(.424)

-.034
(.663)

.034
(.660)

Career Period 1 .112
(.147)

.098
(.206)

-.056
(.474)

Current Position 1 -.037
(.630)

.193
(.013)

Stress 1 .084
(.283)

Coping Type 1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characteristic
 work stress stress coping type

 N(%)  M±SD  t(F)  p-value  M±SD  t(F) p-value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a) 83(49.4) 3.25±0.61 1.356 0.258 2.64±0.18 2.971 0.034
Bachelor(b) 71(42.3) 3.23±0.62 2.68±0.31 (†a,<c)
≥Master(c) 8(4.85) 3.61±0.65 2.91±0.25
Other(d) 6(3.6) 3.57±0.83 2.65±0.23

Career period(yr)

1year less than(a) 10(6.0) 3.06±0.58 0.687 0.561 2.83±0.28 1.786 0.152
2-3year less than(b) 19(11.3) 3.17±0.62 2.61±0.26
4-6year less than(c) 27(16.1) 3.32±0.56 2.64±0.27
7year more than(d) 112(66.7) 3.30±0.65 2.67±0.24

Current part

General ward(a) 103(61.3) 3.28±.0.66 0.307 0.873 2.65±0.25 0.953 0.435
Intensive Care Unit(b) 15(8.9) 3.24±0.53 2.78±0.27
Operation Room(c) 12(7.19) 3.42±0.62 2.69±0.21
Emergency Room(d) 13(7.74) 3.16±0.48 2.66±0.32
Others(e) 25(14.9) 3.23±0.61 2.67±0.19

marital status
Unmarried 60(35.7) 3.24± 0.55 0.232 0.630 2.67±0.26 0.081 0.777
Married 108(64.3) 3.29±0.66 2.66±0.241

Current position
General Nurse(a) 141(83.9) 3.30±0.60 3.546 0.031 2.65±0.25 3.193 0.044
Charge Nurse(b) 13(7.7) 2.84±0.52 (†a>b) 2.75±0.24
Others(c) 14(8.3) 3.39±0.79 2.80±0.20

* p< .05,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Table 2. Mean scores of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 고찰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직무스트레스의 문항별로 평

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5점 만점에서 3.77점으로 나타났고, 가
장 낮은 점수는 ‘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이 2.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항목인 ‘업무량의 과중’이 3.74이고, 가장 낮은 항
목인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가 2.70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이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의 개방적인 환
경에서 자란 신세대 여성과의 차이 있는 인식에서 비롯

된다고 사료된다. 신세대 여성들은 타인을 중시하기보다
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상

사와 주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배려보다

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
한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직위

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Yoon[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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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살펴보면, 
Park[18]의 연구에서 직위에서만 대처유형의 차이가 있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또한 학력에서 대처유형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Kim[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인 Park[1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며, Yoon[17]의 연구의 결과와
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의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문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되며, 추후 병원별 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수성이 비슷한 각 부서별로 분류하여 연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의 부서 관리자들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알아보

고, 간호사의 직수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트
레스 대처유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

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위에 따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
으며,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학력과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관리 중재와 스
트레스 대처유형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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